
구라보가 생산하는 “데님” 

 

구라보는 “데님”을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생산하고 있다. 일본

에서는 혼슈(本州)의 서부에 있는 오까야마현(岡山縣)의 직영 방적공장에서 

데님용 원사를 생산하고, 경사의 염색 및 제직은 협력공장에 위탁하여 생산

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태국에 있는 연결자회사(連結子會社)인 “싸이암·구라

보”가 소요 원사를 생산하고 중국의 광동성(廣東省)에 있는 “삼영주해(三英珠

海)”공장이 원사를 공급받아, 염색·제직 등의 모든 공정을 담당하여 데님을 

생산하고 있다. 

삼영주해공장은 원래 “가네마쓰(兼松)”가 갖고 있던 주식 전부를 구라보가 

사들여 2002년 7월부터 구라보가 전액 출자한 자(子)회사로 되어 완전히 구

라보의 계열사가 되었다. 

구라보 데님의 일본 내 생산량은 월 80만∼100만m이며, 싸이암·구라보와 

삼영주해공장에 의한 해외 생산량도 월 100만m인데, 2000년도부터는 이 물량

도 원료공급, 생산, 판매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구라보 본사가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신상품이나 유행의 최첨단 상품 생산을 주로 담당하고, 

해외에서는 이미 유행하고 있는 상품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싸이암

·구라보”가 공급하는 데님용 원사는 6수∼10수 단사의 슬러브사가 대부분

인데, 오까야마 직영공장에서 공급하는 실은 특수사 위주로 되어 있다. 

구라보는 최근까지 14온스(ounce)의 신사용 베이식(basic) 데님을 주로 생산

하고 있었으며 2000년도부터는 데님의 구색을 맞추기 위하여 부인용도 양을 

늘려나갔는데, 이것이 의외로 성공함으로써 1999년도까지는 일본에서 생산된 

데님의 수출이 수 10만m에 불과하던 것이 미국을 위시한 수출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도에는 300만m로 급증하였다. 그 중 200만m가 미국으로, 70



만m가 유럽으로, 30만m가 이웃 여러 나라로 수출되고 있다. 2002년도 상반기

의 수출실적은 전년 동기보다도 20%가 증가하였지만 변동요인이 너무 많아 

수출의존도를 무제한으로 늘릴 생각은 없으며, 일본에서 생산된 데님의 수출

규모는 총 생산량의 30%를 넘지 않도록 할 것이다. 

한편 싸이암·구라보와 삼영주해에서 생산된 데님은 현재 70%가 미국으로 

수출되며, 15%는 일본으로, 나머지 15%는 기타 나라들로 수출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미국이 50%, 일본과 기타 나라에 각기 25%가 되도록 균형있게 수

출하기를 원하고 있다. 

2001년부터 구라보는, 이탈리아의 “캐스텔 프랑코”지역에 본사가 있으며 

상품기획 뿐만 아니라 견본품까지 청부받아 작성해주는 “세트·업퍼(Set·

upper)”인 “라도락스”사와 손을 잡고 데님 봉제품 견본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구라보는 “라도락스”사에 옷감을 보내고 디자인에서 봉제 및 세탁가공까지 

위임하여 견본제품을 만들고 있다. 이 견본제품은 유럽기업은 물론 일본 또

는 기타 다른 나라의 고객들에게도 제안하고 있다. 일본에서 고객들에게 많

은 새 견본을 전시하면서, 유럽에서 만든 견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아도 이

상하게도 유럽 견본이 주목을 받으며 뽑히고 있다. 

구라보는 소비자들의 유행에 대하여는 많은 관심을 갖고 신속하게 대처하

고 있다. 중고가공(中古加工)의 유행에서도 2000년도 하반기에 경사 및 위사

에 3∼9종의 여러 가지 실을 섞어가며 제직한 데님 “멀티·인디고(multi-

indigo)”와 “녹색(綠色)기가 도는 청색”으로 염색한 “내추럴·리프·데님

(natural leaf denim)”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다행히 성공하였다. 현재도 구

라보가 일본 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데님 중 절반을 이들 두 가지 데님이 차

지하고 있다. 이들 두 데님의 생산량 중 절반은 해외에서 “알마니”, “모스키

노”, “벨사찌”, “펠레” 등의 유명상표 진즈 메이커들에게 공급되고 있으며, 일



본 내에서도 규모가 큰 전문 진즈·메이커의 대부분이 구라보의 데님 원단

을 사용하고 있다. 

그 후에도 구라보는 유행에 앞서가는 신상품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 2001

년도 하반기에는 “멀티·인디고”의 컬러·데님과 “멀티 컬러·진즈”를 판매

하기 시작하였고, 2002년 상반기에는 쪽(藍)물감으로 염색하여 린스·워시

(rinse wash)나 원·워시(one wash)로도 색다른 표정을 보이는 숙성데님(熟成 

denim : 수출용은 네이처·블루(nature blue)상표)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이 

쪽염색 데님은 오래둘수록 숙성하여 색이 진하게 되며, 숙성데님은 로프

(rope)염색하면서 바이오처리를 한 다음 빔·스톡커(beam stocker)에 상당기간 

두어서 진한 쪽색(남색)을 내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의 “옴만”사는 구라보가 공급해 주는 데님 옷감에 대한 설명

을 이탈리아어, 영어, 일본어로 표시한 꼬리표를 부착한 고급 진즈를 2002년 

가을부터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유럽의 다른 회사도 상표에 구라보 원단으로 

만든 옷임을 자랑스럽게 밝힌 고급 진즈를 2003년 1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다고 한다. 


